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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2.(목)

식약처,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온라인 광고 차단·현장 계도 실시

 -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점검

 - 집중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171건 차단 요청, 전자담배 판매점 16곳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유사니코틴)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현재까지 인체 독성·

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음, 니코틴과 유사한 타격감이 있으나 ’무니코틴‘으로 표방 판매

   ※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니코틴 검출... 무니코틴 제품에서 니코틴 검출” 

(’25.3.26.,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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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매할 시 ▲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참고로, ‘의약외품’ 중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하며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전자담배와 형태가 유사한 흡입 방식의 

액상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품목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사례

        2.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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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1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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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2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카드뉴스


